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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착공, 25년 10월 준공 예정 

- 4만2천㎡ 완전지하화 증설, 1일 처리량 7만톤→ 10만5천톤으로 증가 -

- 상부공간은 잔디마당,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 -

인천 만수하수처리시설이 1일 하수 처리량이 7만톤에서 10만 5천톤으

로 늘어난 규모로 증설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수공공하수

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4월 18일 공사에 착공한다고 밝혔다. 증설규모

는 4만2천㎡로 오는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며, 사업시행자인 만수바

이오텍(주)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.

이번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만수하수처리시설 1일 하수 처리량은 기존 

7만톤에서 10만5천톤으로 가량 늘어나, 논현·서창지구 등 처리구역

의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하수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어 방류수역의 

수질보전을 기대할 수 있다.



아울러 하수 재이용 처리시설도 신설되면서 하루 5만톤의 재이용수 

생산이 가능해진다. 재이용수는 장수천, 승기천 등 하천유지용수로 공

급해 주변 하천환경을 보존하게 되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될 것

으로 보인다.

특히, 증설면적 4만2천㎡ 들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완전지하화될 예

정인데, 상부공간 중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은 잔디마당, 산책로 등 

시민 편의시설로 조성된다. 

지민구 시 하수과장은 “환경기초시설이면서 님비(NIMBY)시설 중 하

나로 인식되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운 면모를 갖춰 시민을 위한 

유익한 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”이라고 말했다. 

한편, 사업 현장인 남동구 서창동 500-161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

으로 사업시행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‘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

변경 승인’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다. 그러나 시는 국토교통부, 환경

부, 한국환경공단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, 

지난 3월 27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았다.

이후 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 공고·열람 및 관계기관(부서)의 협

의 과정을 거쳐, ‘인천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

실시계획 승인’을 고시하고 사업 착수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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